
노동존중 선대위,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실시

“김동명 총괄선대본부장(한국노총 위원장), 여의도서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여의도 주민센터에서 정연실 부위원장(노동존중선대위 여성청년본부장) 및 노동존중 
선대위 소속 간부들과 함께 투표했다. 이날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노동
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 및 박홍배 의원(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과 노동존중
선대위 소속 본부장(한국노총 회원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도 함께 했다. 

경기 김포시 지역구에서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온 김주영 의원은 여의도 주민센
터 앞에서 투표 대기 중인 노동존중 선대위 소속 위원들과 일일이 인사했다.

투표를 마친 김동명 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노동존중 선대위 본부장들과 간부
들에게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대선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고생했지만 마지막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 김주영 의원은 “한국노총 전 조직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노동을 바꾼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독려했다.  

노동존중선대위 의제실천본부장 박홍배 의원은 “여의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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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전투표를 이곳 여의도 주민센터에서 하게 됐다”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모
두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하자”고 덧붙였
다. 

한편 이날 사전투표 참여자들은 투표에 앞서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치가 싫다고 외면하면 상식이 사라진 세상이 된다. 노동자 살만한 세상위
해 투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투표독려 캠페인 노래를 부르며 사전투표를 독려했
다. 

사전투표 독려 영상 링크 >> 투표가 필요한거죠 
https://youtu.be/vPUZaDGtWYs?si=JAk05yQvfjDv7u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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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현장 사진.



▲ 노동존중 선대위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여의도 주민센터 앞)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이 사전투표하는 모습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이 사전투표하는 모습



▲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사전투표 인증 사진


